
1. 서론

피부는 인체의 외부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 물

리, 화학적인 부분에서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1]. 피부는 자외선, 미세먼지, 습

도,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해 영향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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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피부 관련 생활 습관 및 피부건강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설문
은 일반적 사항, 피부 관련 생활습관, 화장품 사용 실태 및 피부 관리 습관에 대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

다. 연구결과로 피부 관련 생활습관에서는 흡연(=19.58, p=0.000) 및 운동(=17.59, p=0.001) 습관에서는 성별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장품 사용 실태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나, 자외선차단제를 제외한 기능성화장품,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마스크팩 및 딥클렌징 항목에
서 남·여 대학생 모두 ‘사용하지 않음’ 및 ‘주 1회 미만 사용’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31.20, p=0.000). 본 연구 결과, 조사 항목에 따라 차이
가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피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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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skin-related habits and skin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der in college students. The questionnaire surveyed four category on general characteristics,
skin-related habits, cosmetic use, and skin care habits.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 in smoking(=19.58, p=0.000) and exercise(=17.59, p=0.001) habits. In all categories of
cosmetics us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 But both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the highest in the ‘Not used’ and ‘Less than once a week" in functional cosmetics, essence, nutritional cream, eye
cream, mask pack and deep cleansing items. wherea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 in use of

sun cream(=31.20, p=0.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re were differences in gender according to the
survey items. However,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overall better than male college students in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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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피부는 미용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부위이

며, 이 중에서도 안면 부위의 피부는 외부에 노출되어

가장 관심도가 높은 피부 부위이다[2]. 특히 여자 대

학생의 경우 남자 대학생에 비해 외모 관리와 타인의

평가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 피부 관리에 있어서도 관

심이 높다[3]. 남·여의 피부는 생리적으로 사춘기 전

까지는 다른 점이 별로 없으나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은 안드로겐(androgen) 호르몬이 분비되며, 여성은

에스트로겐(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

호르몬이 분비됨으로써 피부 상태가 변화된다. 사춘기

과정에서 변화된 피부상태는 피부 문제를 발생시키기

도 하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대학생 시기까

지 유지되기도 한다. 특히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생 시절의 건강 행위는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4]. 결혼과

취업 등을 앞두고 외모 관리를 중시하게 되고, 보통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올바른 피부 관리 지식

과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5]. 남자 대학생들

의 경우에도 이성 간의 교제나 취업 시의 면접 및 예

비 사회인으로서 외적인 인상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

해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점점 인식하고 있다[6]. 이러한 이유로 현대

인들은 남, 여 구분 없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피부 관리와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7]. 특히 안면 피

부의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증상에 따라 화장품을 선

택하여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피부 상태를 경험적 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자신

의 피부 유형을 판단하여 화장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8, 9].

피부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온

도 및 자외선 등의 환경 요인, 스트레스 및 음주, 흡

연 습관 등이 있다[10]. 특히 피부는 개인의 생활습

관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와 관련된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한 피부라 할지라도 생활습관 및 외부 환

경적 요인, 영양적 요인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피

부는 손상되거나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

활습관뿐만 아니라 적절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준다[11]. 피부건강행동(skin

health behavior)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질환

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 피부 관리 습관 등의 측면에

서의 실천 정도를 의미한다[12]. 건강한 피부를 위해

서는 세안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특히 안면피부는 항상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유해산소 등에 직접적인 손상을 받

을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색조 화장품을 이용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안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13].

피부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여성들을 대

상으로 피부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6, 8, 10].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외모의 중요한 부분인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

도 또한 더 높으며, 미용을 위해 다양한 화장품 등 더

욱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

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

근에는 남성들도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

고 있으며, 취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피부건강과 관련된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14]. 특히 대학생의 경우 남·여 모두 취

업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모 및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15],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피부에 대한 생활습관 및 피부 관리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자 대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는 있

으나, 실질적으로 피부 관리에 대해서 남·여 대학생들

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부 관련 생활습관과 피부건강행동(화장품 사용 실

태 및 피부 관리습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를 통해 남·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피부 관련 생활

습관 및 피부건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D 보건대

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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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이후 대상

자에게 설문 작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실시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익명성 보장 및 설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

이익이 없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상자는 연

구 참여에 동의한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정확하지 않

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1명(남성 63명, 여성 108

명)의 설문 내용을 본 연구의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2.2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는 남·여 대학생을 구분하여 대상자의 일반

적인 사항 및 피부 관련 생활습관 및 피부건강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전영숙

(2008)의 설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다[16].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연령, 건강 관심도, 선호하는

운동 및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

부 관련 생활습관으로는 음주 및 흡연 습관, 주 운동

횟수 및 스트레스 지수도 함께 알아보았다. 피부건강

행동으로는 화장품사용 실태와 피부 관리 습관에 대

해 조사하였다. 화장품 사용 실태에 있어서는 기능성

화장품, 에센스, 영양크림 및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피부 관리 습관에 있어서

는 피부 관리 관심도, 피부관리실 이용, 한달 피부 관

리 비용에 대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7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피부 관련 생활습관, 피부건강행동에 대한 남·여 대학

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학생

63명, 여학생 108명(총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사항, 피부 관련 생활습관

및 피부건강행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3.1 남·여 대학생의 일반적 사항

Table 1은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결과 값

을 나타낸다. 연령에 있어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21-24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건강 관

심도 항목에서는 ‘관심 있음’ 항목에서 남·여 대학생

모두 가장 높았으며, 관심 운동 분야 항목에서는 남성

의 경우 ‘헬스’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여성의 경우 ‘조깅’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남·여 대학생

모두 ‘학업’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3.2 남·여 대학생의 피부 관련 생활습관

Table 2는 남·여 대학생의 피부 관련 생활습관에

대한 결과 값을 나타낸다. 음주 습관에서는 남·여 대

학생 모두 ‘주 1회 미만’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흡연 습관에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피우지

않음’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남·여

Male
(%)

Female
(%)

Age 
(years)

~20 5(3.2) 8(7.4)
21~24 45(71.4) 93(86.1)
25~29 12(19.0) 4(3.7)
30~34 1(1.6) 3(2.8)
35~ 0(0) 0(0)

Health 
concern

Not at all 2(3.2) 1(0.9)
Slightly 4(6.3) 14(13.0)

Moderately 16(25.4) 42(38.9)
Very 26(41.3) 44(40.7)

Extremely 15(23.8) 7(6.5)

Favorite 
sport

Jogging 15(23.8) 34(31.5)
Health 30(47.6) 32(29.6)
Aerobic 0(0) 1(0.9)

Swimming 1(1.6) 8(7.4)
Others 17(27.0) 33(30.6)

Stress 
factor

Personal 
relations 15(23.8) 27(25.0)

Family 
problem 6(9.5) 8(7.4)

Study 27(42.9) 56(51.9)
Health 4(6.3) 2(1.9)
Others 11(17.5) 15(13.9)



산업융합연구 제18권 제3호10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9.58, p<.001). 운동 습관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주 3~4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주 1회 미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7.95, p=.001). 스트레스 지수에 있어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매우 높음’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남·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Table 2. Skin-related habits according to gender in college students

**p<.01, ***p<.001

3.3 남·여 대학생의 피부건강행동

Table 3, 4는 남·여 대학생의 피부건강행동(화장품

사용 실태 및 피부 관리 습관)에 대한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화장품 사용 실태 및 피부 관리 습관에 대

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7로 나타났다.

화장품 사용 실태에 있어서는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남·여 대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능성화장품 사용에서는 남자 대학

생은 ‘사용하지 않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68.3%), 여자 대학생은 ‘주 1회 미만’ 항

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났다(50.9%).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사용에서는 남·여 대학생 간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남·여 모두 ‘사용하지 않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마스크팩 사

용에서는 남자 대학생은 ‘사용하지 않음’ 항목에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61.9%), 여자 대학생은

‘주 1회 미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56.5%), 딥클렌징 사용에서도 남자 대학생은 ‘사용하

지 않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74.6%), 여자 대학생은 ‘주 1회 미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났다(50.0%).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서는 남자 대학생은 ‘사용하지 않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46.0%), 여자 대학생은 ‘항

상 사용’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8.1%)(=31.20, p=.000).

피부 관리 습관에서는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피부 관리 관심도, 피부관리실 이용 및 한달 피부

관리 비용 항목 모두에서 남·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피부 관리 관심도에서는 남

자 대학생은 ‘중등도 관심도’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36.5%), 여자 대학생은 ‘높은 관심

도’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1.7%).

Male(%) Female(%) x2 p

Drinking habit

Not drinking 16(25.4) 26(24.1)

5.99 .200
Less than once a week 35(38.1) 41(38.0)

1-2 times a week 28(26.9) 32(29.6)
3-4 times a week 3(4.8) 9(8.3)

5 or more times a week 3(4.8) 0(0)

Smoking habit
Not smoking 39(61.9) 96(88.9)

19.58 .000***Quit smoking 6(9.5) 6(5.6)
smoking 18(28.6) 6(5.6)

Exercise habit

Not exercise 6(9.5) 29(26.9)

17.95 .001**
less than once a week 15(23.8) 38(35.2)

1-2 times a week 11(17.5) 14(13.0)
3-4 times per week 19(30.2) 22(20.4)

5 or more times a week 12(19.0) 5(4.6)

Stress level

Very low 0(0) 2(1.9)

3.27 .512
Low 6(9.5) 17(15.7)

Moderately 21(33.3) 33(30.6)
High 29(46.0) 41(38.0)

Very high 7(11.1) 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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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이용에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사용하지

않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남자:

88.9%, 여자: 82.4%). 한달 피부 관리 비용에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10만원 미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남자: 93.7%, 여자: 90.7%).

Table 3. Cosmetics usage status according to gender in college students

Male(%) Female(%) x2 p

Functional 
cosmetics

Not used 43(68.3) 27(25.0)

32.54 .000***
Less than once a week 12(19.0) 55(50.9)

1-2 times a week 5(7.9) 12(11.1)
3-4 times a week 3(4.8) 9(8.3)

5 or more times a week 0(0.0) 5(4.6)

Essence

Not used 43(68.3) 37(34.3)

20.37 .000***
Less than once a week 13(20.6) 36(33.3)

1-2 times a week 3(4.8) 15(13.9)
3-4 times a week 2(3.2) 4(3.7)

5 or more times a week 2(3.2) 16(14.8)

Nutrition 
cream

Not used 47(74.6) 44(40.7)

19.07 .001**
Less than once a week 9(14.3) 35(32.4)

1-2 times a week 2(3.2) 13(12.0)
3-4 times a week 2(3.2) 4(3.7)

5 or more times a week 3(4.8) 12(11.0)

Eye cream

Not used 57(90.5) 69(63.9)

15.72 .003**
Less than once a week 3(4.8) 24(22.2)

1-2 times a week 0(0.0) 6(5.6)
3-4 times a week 1(1.6) 3(2.8)

5 or more times a week 2(3.2) 6(5.6)

Facial 
packs

Not used 39(61.9) 20(18.5)

35.11 .000***
Less than once a week 20(31.7) 61(56.5)

1-2 times a week 3(4.8) 12(11.1)
3-4 times a week 1(1.6) 15(13.9)

5 or more times a week 0(0) 0(0)

Deep 
cleansing

Not used 47(74.6) 25(23.1)

43.66 .000***
Less than once a week 12(19.0) 54(50.0)

1-2 times a week 2(3.2) 14(13.0)
3-4 times a week 1(1.6) 10(9.3)

5 or more times a week 1(1.6) 5(4.6)

Sun cream

Not used 29(46.0) 10(9.3)

31.20 .000***Use only on sunny days 15(23.8) 35(32.4)
Use only spring and summer 3(4.8) 11(10.2)

Always used 16(25.4) 52(48.1)
*p<.05, **p<.01, ***p<.001

Table 4. Skin care habits according to gender in college students

Male(%) Female(%) x2 p
Skin care Very low 10(15.9) 7(6.5) 6.9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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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남·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부 관련

생활습관 및 피부건강행동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부건강행동은 피부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12], 본 연구에서는 피부 관

련 생활습관 화장품 사용 실태, 피부 관리 습관에 대

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피부 관련 생활습관에서는 음주 습관 및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남·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주 습관에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주 1회 미만’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여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모두 음주 습관이

좋은 편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의 경우

‘주 5회 이상’ 항목에서 4.8%를 차지하여 음주 습관

에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도한 음주는 피

부 혈관을 확장 시키고, 확장된 모세혈관이 수분을 조

직세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수분 손실을 유발하여

피부를 거칠게 하고 탄력성을 저하시키며 노화를 촉

진한다[17]. 또한 많은 양의 알코올 섭취는 각성이

유발되는 증상을 일으켜 수면 시간을 감소시켜 수면

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되어[18] 과도한 음주는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여 모두 ‘높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남·여 대학생들의 스트레

스 지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

성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았을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체내 수분 및

영양물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피부에도 영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되며, 전반적인 면역력

을 떨어뜨려 정신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10]. 따라서 스트

레스 지수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부 상태를 진

단하고, 대학생들의 학업 및 여러 요소에 대한 스트레

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흡연

습관에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피우지 않음’ 항목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남·여 성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흡연 중’ 항목에서

남자 대학생 28.6%, 여자 대학생 5.6%로 흡연 중인

남자 대학생의 비율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약 5배 더

높기 때문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을 것이다.

흡연과 얼굴 주름과의 상관관계는 이전의 여러 연구

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중

중도 주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2배나 높으며, 흡연에

의한 주름은 여러 요법들에 의해서도 교정이 되지 않

는다고 보고하였으며[19], 비흡연 여성이 흡연 여성

에 비해 수분 상태, 유분 상태, 모공, 색소 침착 등

모든 측면에서 양호하게 나타나 흡연을 하지 않을수

록 피부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고되었다[20]. 대학

시절의 흡연자는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 및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흡연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21, 22]. 운동 습관(주 운

동 횟수)에 있어서는 남자 대학생은 ‘주 3-4회 실시’

concern

Low 8(12.7) 9(8.3)
Moderately 23(36.5) 36(33.3)

High 17(27.0) 45(41.7)
Very high 5(7.9) 11(10.2)

Skin care 
shop use

1 or more times a week 3(4.8) 2(1.9)

6.66 .155
1-2 times a month 2(3.2) 2(1.9)

1-2 times every three months 0(0.0) 5(4.6)
rarely used 2(3.2) 10(9.3)
Not used 56(88.9) 89(82.4)

Skin care 
costs 

(A month)

less than 100,000 won 59(93.7) 98(90.7)

2.98 .394
less than 200,000 won 2(3.2) 8(7.4)
less than 300,000 won 1(1.6) 0(0.0)
less than 400,000 won 1(1.6) 2(1.9)
less than 500,000 won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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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30.2%를 차지한 반면, 여자 대학생은 ‘주 1

회 미만’ 항목에서 35.2%를 차지하여 남·여 성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자 대학생의 경우

‘전혀 하지 않음’ 항목에서도 26.9%를 차지하여 신체

활동량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현정과 이명희

연구(2012)에서는 대학생들의 외모 관리에 있어서 남

자 대학생의 경우 운동을 통해 외모를 향상시키려고

하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 피부건강 및 의복관리를 통

해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23]. 따라

서 외모 관리에 있어서 남자 대학생이 운동에 더욱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본 연구의 운동습관 결과에서도

남자 대학생의 운동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은 피부 혈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4]. 운동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체온을 상승시키며, 이를 통해 혈류의 흐름을 증

가시켜 말초 부위까지 영양 및 산소를 공급하여 피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5].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

학생의 경우 주 운동 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가

62.1%로 여자 대학생의 경우 운동 횟수가 매우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의 경우 피부 및

외모 관리를 위해 운동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화장품 사용 실태에 있어서는 남·여 대학

생의 기능성화장품, 에센스, 영양크림 및 자외선차단

제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화장품 사용 실태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는 남·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자외선차단제를 제외한 기능성화장품, 에센

트, 영양크림, 아이크림, 마스크팩 및 딥클렌징 항목

에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사용하지 않음’ 및 ‘주 1회

미만 사용’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각 항목의 비

율을 보았을 때에 실질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난 것은 ‘주 1-2회 사용’, ‘주 3-4회 사용’, ‘주 5회

이상 사용’ 항목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두

남·여 대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능성화

장품, 에센트, 영양크림, 아이크림, 마스크팩 및 딥클

렌징 항목에서 남·여 대학생 모두 ‘사용하지 않음’ 및

‘주 1회 미만 사용’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로는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스킨, 로션 이외의 다양한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

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의 대상자 총 171명 중 4명을 제외

한 나머지는 모두 20대로 아직까지 피부 탄력에 대한

피부 노화가 진행되기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30대 이

후의 연령대에 비해 피부 관리가 적게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 송중원과 강대영의 연구(1993)에서는 연령

에 따른 피부의 형태학적 변화를 알아보았을 때, 탄력

섬유는 30세 이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나, 30세 이후

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26]. 따라서 본 연구 대상

자의 경우 대부분이 30세 이전으로 피부 노화에 대한

큰 변화가 시작되기 전 시기이기 때문에, 남·여 대학

생 모두 기능성화장품, 영양크림 및 아이크림 등의 사

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자 대학생

의 경우 ‘사용하지 않음’ 및 ‘주 1회 미만 사용’ 항목

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하지만, ‘주 1-2회 사용’, ‘주

3-4회 사용’, ‘주 5회 이상 사용’ 항목에서 남자 대학

생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남자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

으로 피부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

의 경우 피부 관리를 위해 스킨, 로션 정도만을 사용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여[14], 본 연구와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남자 대학

생은 ‘사용하지 않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한 반면(46.0%), 여자 대학생은 ‘항상 사용’ 항목에

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8.1%). 최근 남성

들의 외모 및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피부

관리 정도가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자외선 노출은 피

부 노화의 주된 요인으로 피부 발적, 홍반, 색소 침착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생리학적으로는 장기

간 자외선에 노출 시 진피 내에는 탄력섬유가 변성되

며, 교원섬유 양이 감소하는 등의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27].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하

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부 건조, 주름 발생 등의 노화

현상을 억제하며, 피부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28]. 노기영 등의 연구(2000)에서는 모든



산업융합연구 제18권 제3호14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성별 간의 피부색을 조사하였을

때, 모든 연령군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하얀

피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29]. 이러한 차이는 자외

선차단제의 사용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자외

선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

기 때문에,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부 건강을 위

해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 줄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피부 관리 습관에 있어서는 피부 관리 관

심도, 피부관리실 이용 및 한달 피부 관리 비용에 대

해 알아보았으며, 세 항목 모두에서 남·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피부 관리 관심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자 대학생은 ‘중등도 관심도’ 항

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36.5%), 여자

대학생은 ‘높은 관심도’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1.7%). 이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남자

대학생에 비해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

에[3], 외부에 노출되는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

모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을 때, 외모 관리 항

목 중 피부에 대한 관심도보다 헤어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14]. 따라서 남성의 경우 외모 관

심도 요소에 있어서 피부 상태보다는 헤어 스타일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부관리실

이용 항목에 있어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이용하지

않음’ 항목에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남자대

학생: 88.9%, 여자 대학생 82.4%), 한달 피부 관리

비용 항목에서도 남·여 대학생 모두 ‘10만원 미만’ 항

목에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남자: 93.7%, 여

자: 90.7%).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화장

품 사용 실태 항목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30대의 대학생의 경우 학업에 중점을 두는 시기로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

부관리실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본격적인 노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므로 피부관리

실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한달 피부 관리 비용이 ‘10

만원 미만’ 항목에서 남·여 대학생 모두 가장 높게 나

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를 대상으로 피부 관리 정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지를 통해 피부건강행

동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각 요소들이 피부건강과 직

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였다.

또한 20·30대 남·여 대학생만을 대상자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게 확대하여 적용시킬 수는 없

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

상으로 피부 유형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의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남성들의 외모 및 피부 관

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남·여 대

학생의 피부 관련 생활습관 및 피부건강행동을 비교

하였을 때 남자 대학생의 경우 여자 대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피부건강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

기 위해 남자 대학생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 및 관리

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 63명, 여자 대학생 108명

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피부 관련 생활습관 및 피

부건강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첫 번째, 피부 관련 생활습관에서는 음주 습관 및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남·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흡연 습관에서는 남자 대학

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현재 흡연 중’ 인 항목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남·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 습관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남

자 대학생에 비해 ‘주 1회 미만’ 또는 ‘운동하지 않

음’ 항목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남·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번째 화장품 사용

실태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는 남·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자외선차단제를 제외한 기능성화장

품,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마스크팩 및 딥클렌

징 항목에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사용하지 않음’ 및

‘주 1회 미만 사용’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실질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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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반면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있어서는 남자 대학

생은 ‘사용하지 않음’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여자 대학생은 ‘항상 사용’ 항목에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남·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번째, 피부 관리 습관에 있어서

는 피부 관리 관심도, 피부관리실 이용 및 한달 피부

관리 비용의 모든 항목에서 남·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조사 항목에 따라 남·여 차이가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피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도를 높

이고,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습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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